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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 학교적응, 자아탄력성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한부모가정 중
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고, 자아탄력성이 사회성과 학교적응에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D광역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정 중학생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
집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성(r=.716)과 자아탄력성(r=.706)은 모두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사회성과 학교적응 사이에 부분
적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중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성과 자아
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find out what influences sociality on school adjust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from formally broken families, and whether ego-resilience may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ity and school adjustment. The participants were 147 middle school students from 
formally broken families in D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WIN 18.0. version. As a result, both 
sociality(r=.716) and ego-resilience(r=.706)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And also their 
ego-resilience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sociality and school adjust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programs for improving the students' sociality and ego-resilience that can influence school 
adjustment.

Key Words : Broken Family,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Sociality.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가족구조 변화와 함께 가정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실
직, 이혼, 별거, 취업, 가출, 미혼모의 증가 등 여러 복합
적 요인으로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는 2011년 9.3%인 1,639천 가구로 

05년 8.6%, 10년 9.2%보다 증가하였다[1]. 이로 인해 청
소년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미혼모 등으로 편부 또는 편모, 조손 가정이나 소년
소녀가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설에 맡겨져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된다. 청소년들은 발달과정 상 급격한 신
체적, 심리적 변화와 자아정체감 확립이란 발달과업과 함
께 입시위주의 학력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압박감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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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인생
의 혼란기인 청소년기에 고위험 환경인 가정의 형태적 
결손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가족기능 저하로 인한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 ,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자아형성
과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쳐 자신을 가치 없거나 열등하
다고 생각하게 된다[2]. 

Jo[3]는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일반가정 학
생이 한부모가정 학생보다 학교적응을 잘하였으며, 이는 
한부모가정 학생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 및 관여도가 낮거나 결여되기 때
문에 일반가정 학생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한부모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적응이
나 사회적응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 Masten[4]은 환경
적인 스트레스와 역경, 위험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적응
해 가는 아동들을 설명하기 위해 자아탄력성이라는 개념
을 도입하였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능력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연성 있는 상황적 사건에 대처하는 
풍부한 적응능력이며, 인지적, 사회적, 개인적 영역에서
의 문제해결에 가능한 융통성 있는 능력이라 하였다. 
Song[5](2005)는 자아탄력적인 청소년들은 곤경에 직면
했을 때 표면화되며, 자아탄력성은 병리적인 관점보다는 
건강과 장점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탄성의 속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하였다. Lee[6](2004)은 학교 스트레스가 높
거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정서적 방임수준이 높아
도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학교적응력이 높아진다고 하였
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을 보호하
는 내적 자원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
들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
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사회성이다. 사회성은 자아탄력
성의 특성인 인간관계, 개방성과 유사하므로 자아탄력성
과 사회성은 상호관계가 있다. 사회성은 사회적 관계 속
에서 지각한 가정, 친구, 학교 등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얻게 되므로[7], 사회성의 발달은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교의 적응은 청소년이 성장한 이후 사회적
응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서 
학교는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학
교적응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반가정 학생에 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부모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 필요한 개
인적인 강점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때 자아탄
력성은 인간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내적 자원이므
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성이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 이를 통해 사회성이 학교적응
에 영향을 미칠 때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 학교
적응, 자아탄력성을 파악하고,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밝히는 데 있으며, 이때 자아
탄력성이 매개의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
는 한부모가정 학생을 편견이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환경을 잘 극복하고 적응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성 및 자아탄력성을 검토하여 결
손이라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학교적응
을 돕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함이다.

1.3 용어정의

1.3.1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은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하거나 
이혼으로 인해 결손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등의 
이유로 편부 및 편모와 살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1.3.2 사회성

사회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과 더불어 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사회에 의
하여 공인된 생활태도나 행동을 배움으로써 사회에 적응
해 나가는 생활능력을 의미하며[8],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적 행동특성의 하위 요인인 근면성, 사교성, 자주성, 준법
성, 책임성, 협동성, 공감적 이해의 영역으로 측정한 점수
를 말한다.

1.3.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역경, 혹은 위협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
응하여 보다 나은 긍정적 방향으로 가는 인간이 가진 속
성을 말하며[9],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
제, 호기심, 낙관성의 영역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1.3.4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조화
를 이루고 학교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역할을 수행
해 가는 것으로[10],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인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의 영역으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4423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 학교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성이 학
교적응과 자아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사회성과 학교적응 사
이에 매개효과의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은 학교적

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은 자아탄

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사

회성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매개 역할
을 할 것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한부모가정에 속하는 중학생이다.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률표집방법을 통
해 D광역시 소재 각 7개 구 권역별로 구분하여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 배분하여 표본
을 추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선정된 학교의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설
문내용, 조사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여 실
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이며, 
설문에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 설문응답이 부실한 
자와 중도에 포기한 자를 모두 제외한 최종 147명이 분
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성 척도 

Jung[8]이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집단생활에 적응하
는 데 필요한 사회성 하위 요인 7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여 
개발한 35문항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사회성의 하위요
인은 근면성, 사교성, 자주성, 준법성, 책임성, 협동성 및 
공감적 이해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9이다.

2.3.2 자아탄력성 척도

Masten[4]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Lee, Park, Kim, 
Chang, Auh[9]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재구
성한 40문항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은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및 낙관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척도(1=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5이다. 

2.3.3 학교적응 척도

질문지는 Lee[11]가 개발한 중학생의 학교적응 척도인 
38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은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및 학교생활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
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0이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sion 18.0)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성, 학교적응 및 자아탄
력성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사회성, 학교적응 및 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2](1986)가 
제안하는 3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매
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
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147명으로 남학생 58명(39.5%),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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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89명(60.5%)이었다. 한부모가정 학생의 동거가족 
구성을 보면 편부 56명(38.1%), 편모 91명(61.9%)로 이루
어져 있다. 형제자매가 없는 학생이 44명(29.9%), 경제적 
수준은 중인 경우가 99명(67.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학교성적에서 상인 경우는 18명(12.2%), 중인 경우는 
79명(53.7%), 하인 경우는 50명(34.0%)이었고, 주관적 건
강상태는 80명(54.4%)이 보통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4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58(39.5)

Female 89(60.5)

Grade First 76(51.7)

Second 71(48.3)

Living together

family
Single father 56(38.1)

Single mother 91(61.9)

Sibling Yes 103(70.1)

No 44(29.9)

Economic

stasus
Good 6(4.1)

Moderate 99(67.3)

Poor 42(28.6)

School record Top 18(12.2)

Middle 79(53.7)

Bottom 50(34.0)

Religion Yes 75(51.0)

No 72(49.0)

Health status Good 61(41.5)

Moderate 80(54.4)

Bad 6(4.1)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연구 대상자의 사회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18점으로, 
하위 요인별로 근면성 2.83점, 사교성3.25점, 자주성 3.08
점, 책임성 3.03점, 협동성 3.29점, 공감적 이해 3.63점으
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학교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
로, 하위 요인별로는 학교공부 3.17점, 학교친구 3.72점, 
학교교사 3.26점, 학교생활 3.31점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20점
으로, 하위 요인별로는 대인관계 3.44점, 활력성 3.36점, 
호기심 3.22점, 낙관성 3.1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Mean, Standard Deviation of the Variables

Variable M±SD

Sociality 3.18±0.38

Diligence 2.83±0.60

Fellowship 3.25±0.68

Autonomy 3.08±0.60

Law-abiding liability 3.14±0.53

Responsibility 3.03±0.62

Cooperation 3.29±0.52

Empathic understanding 3.63±0.64

School Adjustment 3.37±0.50

Schoolwork 3.17±0.68

Schoolmate 3.72±0.66

School teacher 3.26±0.57

School life 3.31±0.52

Eco-resilience 3.20±0.46

Interpersonal relationship 3.44±0.55

vitality 3.36±0.67

Emotional control 2.81±0.46

Curiosity 3.22±0.60

Optimism 3.18±0.62

3.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사회성, 학교적응, 자아탄력성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
회성과 학교적응(r=.716), 사회성과 자아탄력성(r=.762),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r=.706)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하위 요인별로는 근면성과 사교성, 사교성과 준법성, 
사교성과 책임성, 책임성과 협동성, 준법성과 학교친구, 
책임성과 학교친구, 협동성과 학교교사, 학교친구와 감정
통제, 학교교사와 감정통제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인 학교공부와 사회성 간에 강한 
상관관계(r=.748)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친구와 자
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는 r=.702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어 사회성, 학교적응, 자아탄력성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Table 3].

연구 대상자의 사회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사회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학교적응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1단계). 이 결과 
사회성은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β=.716, p<.01). 즉, 대상자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성이 학교적응
에 갖는 설명력은 50.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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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1-2 1-3 1-4 1-5 1-6 1-7 2 2-1 2-2 2-3 2-4 3 3-1 3-2 3-3 3-4 3-5

1 1 　 　 　 　 　 　 　 　 　 　 　 　 　 　 　 　 　 　

1-1 .636
**

1 　 　 　 　 　 　 　 　 　 　 　 　 　 　 　 　 　

1-2 .582
**

.106 1 　 　 　 　 　 　 　 　 　 　 　 　 　 　 　 　

1-3 .752
**

.488
**

.440
**

1 　 　 　 　 　 　 　 　 　 　 　 　 　 　 　

1-4 .583
**

.459
**

.044 .242
**

1 　 　 　 　 　 　 　 　 　 　 　 　 　 　

1-5 .657** .590** .074 .479** .476** 1 　 　 　 　 　 　 　 　 　 　 　 　 　

1-6 568** .023* .367** .262** .259** .134 1 　 　 　 　 　 　 　 　 　 　 　 　

1-7 .696
**

.192
*

.463
**

.419
**

.236
**

.206
*

.567
**

1 　 　 　 　 　 　 　 　 　 　 　

2 .716
**

.422
**

.448
**

.559
**

.314
**

.450
**

.339
**

.638
**

1 　 　 　 　 　 　 　 　 　 　

2-1 .748
**

.559
**

.407
**

.655
**

.321
**

.581
**

.302
**

.496
**

.857
**

1 　 　 　 　 　 　 　 　 　

2-2 .564
**

.175
*

.466
**

.363
**

.154 .156 .456
**

.716
**

.812
**

.566
**

1 　 　 　 　 　 　 　 　

2-3 .437** .257** .304** .392** .219** .319** .080 .349** .787** .565** .473** 1 　 　 　 　 　 　 　

2-4 .643** .458** .287** .470** .378** .492** .257** .523** .870** .755** .590** .592** 1 　 　 　 　 　 　

3 .762
**

.338
**

.602
**

.614
**

.296
**

.413
**

.423
**

.681
**

.706
**

.658
**

.606
**

.465
**

.616
**

1 　 　 　 　 　

3-1 .621
**

.203
*

.549
**

.417
**

.183
**

.240
**

.410
**

.723
**

.667
**

.545
**

.702
**

.380
**

.564
**

.808
**

1 　 　 　 　

3-2 .683
**

.296
**

.606
**

.586
**

.187
*

.349
**

.365
**

.610
**

.667
**

.594
**

.635
**

.411
**

.562
**

.888
**

.686
**

1 　 　 　

3-3 .449
**

.226
**

.252
**

.307
**

.260
*

.295
**

.287
**

.382
**

.276
**

.338
**

.140 .155 .311
**

.593
**

.366
**

.329
**

1 　 　

3-4 .565** .306** .442** .584** .209* .306** .193* .443** .534** .495** .361** .446** .492** .784** .532** .669** .352** 1 　

3-5 .653** .287** .470** .475** .336** .423** .407** .509** .577** .581** .480** .391** .466** .827** .576** .705** .438** .477** 1

1. Sociality : 1-1 Diligence, 1-2 Fellowship, 1-3 Autonomy, 1-4 Law-abiding liability, 1-5 Responsibility, 1-6 Cooperation,

            1-7 Empathy understanding

2. School Adjustment : 2-1 Schoolwork, 2-2 Schoolmate, 2-3 School teacher, 2-4 School life

3. Eco-resilience : 3-1 Interpersonal relationship, 3-2 Vitality, 3-3 Emotional control, 3-4 Curiosity, 3-5 Optimism

[Table 3] Correlation of the Variables

다음으로 사회성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사회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자아탄력성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2단계). 이 결과 
사회성은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β=.762, p<.01). 즉, 대상자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자
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성이 자아탄
력성에 갖는 설명력은 57.8%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성을 독립변수로 두고, 학교적응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3단계). 이 결과 사회성
과 자아탄력성은 모두 학교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
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β=.382, p<.01), 대
상자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을 통제했을 때, 사회성
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1단계에서 보다 감소하
였다(β=.424, p<.01).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사회성과 학교적응 사이에 부분
적 매개역할(partial mediating)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

시하였다. 검증 결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Z=4.319, p<0.01), 자아탄
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Fig. 2] Mediat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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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ch. Adjustment(Step Ⅰ) Eco-resilience(Step Ⅱ) Sch. Adjustment(Step Ⅲ)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Sociality .934 .076 .716 12.335*

Sociality .912 .064 .762 14.186*

Sociality .554 .110 .424 5.042*

Eco-resilience .417 .092 .382 4.543
*

R
2

.509 .578 .567

F(p) 152.148** 201.248** 96.697**

* p<.01 ** p<.001

[Table 4] Mediated Effect of Ego-Resilience between Sociality and School Adjustment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이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아탄력성이 사
회성과 학교적응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
의 관계를 보면, 사회성과 자아탄력성(r=.762)은 강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대상을 달리한 선행연구 
Park[7]과 Kim[13]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의 하위영역 중 공감적 이해와 자아탄력성의 하
위영역인 대인관계는 r=.723으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Park[7]는 한국 아동인성검
사(K-PIC)에서 역경적인 상황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하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대인관계에서 사려 
깊고 융통성 있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였으며, 다른 사람들
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사회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가설검증

사회성과 학교적응 간에도 강한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데(r=.716),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인 학교친
구와 사회성의 하위영역인 공감적 이해는 r=.716으로 강
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친
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인 공감적 이해가 높아야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은 r=.706으로 높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고, 감정통제와 학교친구, 감정통제와 학교교
사를 제외한 하위영역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 중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인 학교친구와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에서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r=.702)
를 보이고 있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인 활력성, 호기

심, 감정통제, 낙관성 모두가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 Lee[6]와 Song[15]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 자아탄력성, 학
교적응 모두 양의 상관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성이 
높으면 자아탄력성이 높고,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학교적
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 기술이 뛰어날수록 
학교적응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16]
와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중학
생의 사회성이 잘 길러져 있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 역시 선행 연구들인 Lee[6]
의 연구와 Song[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성보다 자
아탄력성(R2=.567)이 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개효과 분석
에 대해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은 사회성과 학교적응 사이
에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Hyun과 Park[17]의 연
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사회성이 학생
들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어 형성된 긍정적인 자아탄
력성이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은 한부모가정 중
학생의 사회성과 학교적응 사이에 큰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올
바른 학교적응을 위한 학교보건의 실천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이 학교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학교에서는 결
손가정 학생들이 사회관계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방과 후 비교과활동시간에 제공하도록 해야 할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사회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4427

것이다.
둘째, 정상가정의 또래집단 학생이 결손학생을 이해하

고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래집단이 자신도 모르게 결손가정 
학생을 업신여기거나 차별하여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자신의 가정환경
과 다른 결손가정 학생을 친구로서 이해하고 배려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셋째, 부재부모로 인한 자아정체감이 상실되어 있는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자기가치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
재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즉, 내적통제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 수용적이고 자율적이 될 수 있는 자아탄력
성을 확장시키기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실천과
제들은 학교와 가정 등 여러 사회환경 속에서 적극적으
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결손가정 중학생의 건강한 학
교적응을 위한 실천 노력은 비행 청소년 발생 예방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건전
한 사회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5. 제언

본 연구는 일개 광역시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독립변수 정도와 학교적
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볼 때, 한부모가정 학
생과 일반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 어떤 변인이 다른지를 
파악하여, 발달과정상 겪는 신체 심리 변화와 학업이라는 
이중적인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청소년기의 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게 강점으로 작용할 보호요인을 심도 있게 연구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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